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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머리말이 끝나고 ‘세 변화에 대하여’로 가르침을

시작한다. ‘세 변화에 대하여’에서는 인간의 정신 변화 과정에 대해 이야기 한다. 변

화 과정은 세 단계로 나뉘는데 그것은 낙타, 사자, 그리고 아이이다. 사자가 낙타보

다, 아이가 사자보다 더 뛰어난 정신 상태이며 자아 정체성을 확립해나가는 단계이

다. 즉 변화의 세 단계는 발전의 세 단계이기도 하다.

먼저, ‘낙타’의 정신 상태는 무거운 짐을 진 상태이다. 여기서 무거운 짐이란 마땅

히 해야 하는 의무이다. 이 의무는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닌 외부에 의해 부여

되는 것이며 ‘낙타’는 이것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며 사랑한다.1) 그리고 자신이 져야

하는 그 무거운 짐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다. 의무란 겸손

인지, 명성인지, 절제인지, 배움인지, 진리인지에 대한 고뇌와 함께 자신의 사막으로

나아갈 때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난다.

‘낙타’는 ‘사자’가 된다. ‘사자’의 정신 상태는 강요돼왔던 의무에 반항한다. 니체에

대한 배경지식으로 해석한다면 그 의무는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자’는 신에게 반항하면서 자유를 쟁취한다. 이렇게 얻게 되는 자유는 생각보다

훨씬 가치 있다. 차라투스트라는 창조자가 되려는 자는 ‘먼저 파괴자가 되어 가치들

을 부숴버려야 한다.’2)고 말했다. 즉 자유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

이자 권리인 것이다. 그리고 이 변화는 타자성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자신에 대

한 첫 발견이며 주체적인 인간이 되는 시작이기도 하다. 자유를 느끼고 얻는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확인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음 단계는 ‘아이’이다. ‘아이’의 정신 상태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사자’는 자

유를 쟁취하였지만 그 방법은 그저 기존의 가치와 의무를 부정하는 것에 그친다.

‘사자’는 딱,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까지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만의 가치를 창

조해내는 것은 오직 ‘아이’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정신은 이제 자기 자신의 의지를 의욕하며, 세계를 상실한 자는 자신의 세계를 획

득하게 된다.”3) 여기서 자기 자신의 의지란 자유를 뜻하며 상실한 세계는 의무가

강요되던 세계를 말한다. 그 세계를 ‘상실’하는 것은 ‘사자’, ‘자신의 세계’를 획득하

는 것은 ‘아이’이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것이 비로소 ‘자신의 세계’를 쟁취하

는 일인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낸 ‘자신의 세계’는 정체성의 확립을 의미한

다.

정체성, 또는 자아는 생각할 수 있는 순간부터 존재한다. 그것이 존재하느냐와 확

립되었는가는 다른 문제이다. 생겨난 정체성은 낙타, 사자, 아이의 세 단계를 거쳐

1)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세 변화에 대하여 40p 15

2)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자기극복에 대하여 196p 23

3)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세 변화에 대하여 41p 1



변화하였고 마침내 자신만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때, 확립된다.

여기서 ‘창조’란 단순히 만들어낸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

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정체성은 누구나 확립할 수 있다.

(그 근거로 니체가 군중을 가르치려했다는 것을 들 수 있겠다. 그는 사람들을 극복

시키기 위해 위버멘시를 가르쳤다.) 그 말인 즉, 세상에 없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만이 자신의 세계를 확립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뜻이다. 새로운 가치의 창조는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일 것이라 생각한다. 여러 경

험과 변화, 고뇌를 거쳐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자신만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인간이 자율적으로 살아가

는 방법을 정하는 일이고 스스로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일이며 자신만의 진리를 만

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그에게는 세계를 창조하는 일이다.

새로운 가치의 창조를 비롯한 세 단계는 자기극복의 과정이기도 하다. 불변의 선

과 악은 존재하지 않는데4) 따라서 자신만의 가치 창조가 더욱 중요하며 이 과정은

자신이 믿어왔던 기존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자기극복의 과정이기도 한 것이

다. 그래서 타인의 가치를 평가하는 자들은 하등 쓸모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고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남의 말에 휘둘리는 것은 받고 있는 폭력을 피해자 스스로 정당화하는

일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체성은 자기극복과 변화의 세 단계를 거쳐

확립된다.

정체성의 형성과 확립 과정은 곧 주체성의 확립을 의미한다. 물론 세 변화의 단계

에서 수동적으로 형성된 가치관을 부정하고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한다는 것에서 직

접적으로 주체성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주체성은 단단히 확립된 정체성에

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다. 자신이 중요히 여기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만들어 자

신의 세계를 만든 사람은 직면한 상황에 대해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능동적으로 취

해야 할 행동을 찾는다. 주체성이란 다름 아닌 그것이다.

4)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자기극복에 대하여 196p 15


